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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7.16.(목) 09:00 배포 2026. 7.16.(목)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6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6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6.3만명으로 1개월만에 증가 전환
-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발굴 등 가칭「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중 발표
-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16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➊ ’26년 6월 고용동향, ➋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조정과제 등을 점검・
논의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3만명 증가하여, 

美-이란 종전협상 타결(6.15일)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 등으로 

1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24.8→30.7만명)의 증가세가 

전월대비 확대되었고, 제조업(△14.0→△9.7만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업(△4.3→△6.7만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감소(△1.7%p)하고 실업률이 증가(0.9%p)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및 제조․건설업 등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향후 더욱 공고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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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부는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가칭「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➊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20만명+α, ~’30), ➋양질의 민간․
공공일자리 발굴(20만개 이상, ~’30), ➌구직-채용․입직․성장 등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건설업 등 최근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동향 및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향후 

일자리전담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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